
편집인이
 

알아야
 

할
 의학논문  출판윤리

배 종 우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
의편협

 
출판윤리위

 
위원장

2015년

 
12월

 
05일, 제9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연구  출판윤리



연구윤리, 출판윤리의
 

개념

•
 

연구윤리, 출판윤리

–
 

윤리(ethics)
–

 
진실성(integrity)

–
 

부정행위(misconduct)



Misconduct(부정행위)

•
 

Research misconduct
–

 
Fabrication (날조),

–
 

Falsification (변조)
–

 
Unethical research 
(비윤리적

 
연구)

•
 

Publication misconduct
–

 
Plagiarism (표절)

–
 

Biased/selective reporting 
(비뚤림

 
보고)

–
 

Authorship abuse (저자되기
 

남용)
–

 
Redundant publication (중복출판)

–
 

Undeclared conflict of interest 
(이해관계

 
미보고)

–
 

Reviewer misconduct (심사자
 

부정)
–

 
Abuse of position (지위의

 
남용)

Editors can't turn back the clock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UK)

날조, 변조, 표절: 범죄행위



의편협  출판윤리  활동



의편협
 

활동
•

 
창립: 1996년

 
3월

 
28일

–
 

회원(2015년
 

10월
 

현재)
 

총계
 

252개
 

학술지
 

발행
 

학회
 

및
 

대학
–

 
개인회원: 43명

–
 

특별회원: 18개
 

회사(출판사
 

등)
•

 
KoreaMed 등재

 
학술지

 
수: 총

 
215종

 
(22.1만

 
논문)

•
 

KoreaMed link out 학술지: 총
 

197 종
•

 
학술지

 
평가, 재평가

 
사업

 
(1997~)

•
 

각종
 

교육, 심포지엄, 워커샵, 편집인
 

아카데미
•

 
KoreaMed, KoreaMed synapse database, Komci 사업

 
(2001. 9~)

•
 

KoreaMed 1일
 

평균
 

접속횟수: 1,100-1,800회/일
•

 
출판윤리위원회

 
신설(2006. 7 ~) 

•
 

WPRIM/APAME 지원



•
 

2006년
 

이전

•
 

중복출판
 

만연
–

 
국내발표번역

 후
 

외국발표

•
 

저자되기
 

문제

•
 

2006년
•

 
중복출판문제제

 기
•

 
의편협

 
출판윤리

 위 구성
•

 
의학

 
논문의

 
이

 중게재/중복출
 판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
–

 
의편협, 

–
 

대한의학회)

•
 

2006년
 

이후

•
 

출판윤리
 

강조

•
 

중복출판
 

감소



학회지
 

및
 

기관의
 

출판윤리
 

질의

•
 

주로
 

중복출판, 저자되기
 

문제

•
 

여러
 

학회로부터의
 

출판윤리
 

부분의
 

질의에
 

응답

•
 

대학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
 

(채용, 승진, 재임용)

•
 

법원, 검찰로부터의
 

질의에
 

응답
 

(소송
 

건)



의편협
 

들어온
 

질문, 판정
 

의뢰
 

(2006-2014)

분야 건수

저자되기 3

중복출판 4

표절 1

2006-2007

범위 건수

저자되기 5

중복출판 17

표절 3

가이드라인

 

사용 2

초록 3

이차게재 1

논문취소 2

저작권, 특허 1

2008-2010

범위 건수

중복출판 13

표절, 인용 11

저자되기 10

저작권 3

가이드라인 2

취소 1

이차게재 1

기타 13

2011-2013

범위 건수

중복출판 10

표절, 인용 6

저자되기 2

이차게재 1

저작권 4

취소 3

가이드라인 1

2014-2015. 8



홍보, 공문, 기사

•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의
 

차이와
 

학문윤리(대한의학회보, 
홍성태, 0509)

•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의
 

차이와
 

학문윤리(의편협회보, 홍
 성태, 0510)

•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
 (의편협, 0604)

•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공식
 

입장
 

발표
 (대한의학회, 0607)

•
 

이중게재
 

논문
 

철회에
 

관한
 

건
 

공문발송(의편협, 0606)
•

 
학진

 
‘학술지평가

 
관련

 
심사항목

 
변경계획’

 
(0802)

•
 

언론
 

기사
 

다수
•

 
대한의학회

 
의학논문의

 
출판윤리준수

 
선언(0903)



출판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제정

–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발간, 배포
 및

 
의편협

 
홈페이지

 
게재

•
 

08년
 

01월: 초판, 2013년
 

3월: 2판
 

발행

–
 

<이중게재
 

사례집
 

발간>
 

배포 및 의편협 홈페
 이지

 
게재(2011년

 
8월) 

•
 

뒤에서
 

자세히
 

설명
 

예정



의편협

 
홈페이지

 
http://www.kamje.or.kr/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의편협, 2014년

 
3월)



국내
 

중복출판
 

현황(2004-2009) 

•
 

대상
 

논문: 2004-
 2009 년

 
KoreaMed에

 색인된
 

논문
 

중
 

5%를
•

 
조사기간: 대상논문의

 3년
 

후
•

 
Criteria for duplicate 
publication and 
acceptable 
secondary 
publication : 뒤에서

 설명

Searching

A

Screening

B

Review full text

C D

Not duplicate Duplicate

Discard Pattern determine

-

 

By librarian

-

 

By librarian

-

 

By three reviewers

김수영, 배종우

 

등: JKMS, 2014



Table 3. Patterns of duplicate publication in Korean medical journals (2004-2009) 

Patterns No. (%) of article by 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Copy 19(65.5) 18(64.2) 13(37.1) 10(47.6) 6(42.9) 5(83.3) 71(53.4)

Salami 4(13.8) 5(17.9) 12(34.3) 9(42.9) 6(42.9) 1(16.7) 37(27.8)

Imalas 6(20.7) 5(17.9) 10(28.6) 2( 9.5) 2(14.2) 0( 0.0) 25(18.8)

Total 29(100.0) 28(100.0) 35(100.0) 21(100.0) 14(100.0) 6(100.0) 133(100.0)

김수영, 배종우

 

등: JKMS, in press



Table 5. Direction patterns of after first publication to next duplicate publication in

 

Korean medical 

journals (2004-2009) 

No. (%) of article by 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Domestic

→foreign 

13(44.8) 16(57.2) 19(55.3) 11(52.4) 10(71.4) 3(50.0) 72(54.1)

Domestic

→domestic 

14(48.3) 6(21.4) 12(34.3) 6(28.6) 2(14.3) 2(33.3) 42(31.6)

Foreign

→domestic 

2(6.9) 6(21.4) 4(11.4) 4(19.0) 2(14.3) 1((16.4) 19(14.3)

Total 29(100.0) 28(100.0) 35(100.0) 21(100.0) 14(100.0) 6(100.0) 133(100.0)

김수영, 배종우

 

등: JKMS, in press



Start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and campaign for preventing  duplicate 
publication by KAMJE since 2006

KoreaMed since 1997 -----------------------------------> to now
KoreaMed Synapse since 2007-----------------------------> to now
Indexing KoreaMed to Google Scholar since 2008----------------> to now

Precampaign

Postcampaign

김수영, 배종우

 

등: JKMS, in press



연구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들



1.한국

1) 의편협: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 1. 31 발행, 
2013년

 
3월

 
2판

 
발행)

2)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3) 교육부(과기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

 
제정

 
(2007년

 
2월

 
8일): 과기부

 
훈령

 
236호

-
 

1차
 

개정(2008년
 

7월
 

28일): 교과기부
 

훈령
 

73호
-

 
2차

 
개정(2009년

 
9월

 
23일): 교과기부

 
훈령

 
141호

-
 

3차
 

개정(2012년
 

8월
 

1일): 교과기부
 

훈령
 

141호
-

 
4차

 
개정(2014년

 
3월

 
24일): 교육부

 
훈령

 
60호

-
 

5차
 

개정(2015년
 

11월
 

3일): 교육부
 

훈령
 

(별첨)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Updated 
2010)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

•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Aug, 2013) 

(ICMJE Recommendations, formerly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http://www.icmje.org/



The New ICMJE Recommendations 
구성

 
내용

•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

 

(ICMJE Recommendations, formerly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

 

About the Recommendations >

 
Purpose of the Recommendations

 
Who Should Use the Recommendations?

 
History of the Recommendations

 Roles & Responsibilities > 
Defining the Role of Authors and Contributors

 
Author Responsibilities—Conflicts of Interest

 
Responsibilities in the Submission and Peer-Review Process

 
Journal Owners and Editorial Freedom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

 

Publishing & Editorial Issues >

 
Corrections and Version Control

 
Scientific Misconduct, Expressions of Concern, and Retraction

 
Copyright

 
Overlapping Publications

 
Correspondence

 
Supplements, Theme Issues, and Special Series 
Electronic Publishing

 
Advertising

 
Journals and the Media

 
Clinical Trial Registration

•

 

Manuscript Preparation >

 
Preparing for Submission

 
Sending the Submission

http://www.icmje.org/about_a.html
http://www.icmje.org/about_b.html
http://www.icmje.org/about_c.html
http://www.icmje.org/roles_a.html
http://www.icmje.org/roles_b.html
http://www.icmje.org/roles_c.html
http://www.icmje.org/roles_d.html
http://www.icmje.org/roles_e.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a.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b.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c.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d.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e.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f.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g.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h.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i.html
http://www.icmje.org/publishing_j.html
http://www.icmje.org/manuscript_a.html
http://www.icmje.org/manuscript_b.html


Relevant guidelines

•
 

COPE: Code of Conduct, Best Practice, Flow 
charts

•
 

ICMJE: Uniform Requirements.. ICMJE new 
Recommendations

•
 

WAME: Policy statements, Recommendations 
on publication

 
ethics

•
 

CSE: Policy statements, White papers
•

 
의편협: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의편협: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행

2008. 1. 31 발행
(ISBN 978-89-954655-6-1 
93060)
2013년

 
3월

 
2판

 
발행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웹

 
싸이트인
www.kamje.or.kr

 
에 등재되

 어 있음

http://www.kamje.or.kr/


목차 제1장

 
연구출판윤리의

 
개념

제2장

 
생명윤리

가. 관찰연구의

 
윤리

나. 실험적

 
연구의

 
윤리

제3장

 
연구윤리

가. 날조, 변조
나. 표절

제4장

 
연구출판윤리

가. 저자됨
나. 이해관계
다. 중복출판
라.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제5장

 
연구출판윤리

 
관련

 
이슈

가. 위반자, 위반논문

 
처리

나. 연구출판윤리

 
위반

 
방지

 
대책

다. 지적재산권
라. 연구출판윤리

 
위반검색

마. 임상시험등록
부록



날조(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
 

날조:
 

과학적
 

연구
 

자료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
 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

•
 

변조:
 

과학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
 로

 
변경하거나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또한
 

과학적
 

혹은
 

통계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삭제/

 은폐하는
 

것도
 

포함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
 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뒤에서
 

자세히
 

설명)



저자 됨 (authorship)



저자
 

됨(authorship)
(과거)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ICMJE)

(2013년

 

8월)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2.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4가지를 만족해야

•

 

기여자: 연구

 

실험의

 

일반적인

 

감독이나

 

단순한

 

자료

 

수집의

 

참여, 기금

 

조성

 

등의

 

일을

 

한

 

사람은

 공동저자로서

 

적당하지

 

않다.

•

 

감사의

 

글: 합작

 

연구인

 

경우

 

중심인물이나, 다른

 

기여자들은

 

acknowledgement에

 

따로

 

열거한다



부당한
 

저자표시와
 

유형

•

 

선물저자(gift author)
–

 

공짜저자라는

 

용어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

 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흔히

 

기관이

 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예저자라

 고도

 

한다.
•

 

유령저자(ghost author)
–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

 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교환저자(swap author)
–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기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주는

 

경우를

 

말하

 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

 

도용저자
–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

 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

 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
 

수
•

 

저자

 

수: 
–

 

1930년대: 1.4명, 1990년대: 4.6명

 

(Weller AC. 2001)
–

 

1930년:

 

1.3명, 1989년

 

6.0명

 

(Cho M, McKee M, 2002)
•

 

본문의

 

인용에서
–

 

Kim 은
–

 

Kim and Lee 는
–

 

Kim et al 은

•

 

참고문헌

 

목록에서
–

 

저자

 

전부

 

나열. 제목, 서지사항
–

 

저자

 

6명, et al. 제목, 서지사항………. 이라면
•

 

6명

 

이외는

 

본문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음

•

 

Database에는

 

남아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

 

저자

 

수를

 

최대한

 

줄일

 

것
•

 

저자의

 

자격과

 

수는

 

팀에서

 

스스로

 

정할

 

것
•

 

다기관

 

공동연구: 따로

 

설명



저자
 

순서, 서명, 영문표기

•
 

순서
–

 
연구팀의

 
joint decision of the co-authors의

 
결정에

 따른
 

배열이
 

원칙
–

 
필요에

 
따라

 
요청에

 
대비한

 
순서결정의

 
이유도

 
준비

 필요
•

 
서명
–

 
책임저자, 공동저자의

 
동의에

 
대한

 
서명

 
제출

•
 

저자이름
 

영문표기
–

 
본인이

 
확인할

 
필요

–
 

Chong-Woo Bae, Chong Woo Bae, Chongwoo Bae
–

 
Database에서는

 
Bae CW로

 
남음



저자의
 

기여도

Ann Inten Med



감사의
 

글, 기여자

•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와

 
논문발표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감사문에

 
기여자로

 
기재한다.

•

 
이

 
난에

 
기재되는

 
사람은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논문

 
작성

 에

 
기여하였거나

 
총괄적인

 
지원을

 
한

 
부서의

 
일원

 
등이다. 

•

 
편집인은

 
책임저자에게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등에

 
도

 움을

 
준

 
사람과

 
내용을

 
밝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자는

 
논문과

 관련된

 
제반

 
도움과

 
내용, 개인

 
정보

 
등을

 
모두

 
밝혀야

 
하며, 재정

 
지원이나

 재료

 
수집의

 
도움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연구재료를

 
제공하였지만

 
저자의

 
자격

 을

 
갖추지

 
못한

 
기여자는

 
“임상

 
조사자

 
(clinical investigators)”

 
혹은

 
“참여

 조사자

 
(participating investigators)”의

 
명칭으로

 
그

 
이름을

 
기재하며, 그

 들의

 
기여

 
내용은

 
예를

 
들어, ‘과학자문(scientific advisors), 정밀하게

 
검토

 (critically reviewed the study proposal), 자료를

 
수집(collected data), 대

 상

 
환자의

 
치료

 
및

 
자료제공(provided and cared for study patients)’

 
등

 으로

 
적는

 
것이

 
합당하다. 

•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과

 
결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여자는

 
논문

 의

 
감사문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다



저자
 

동의서

•
 

저자동의서
•

 
저작권인계

 
동의서

•
 

감사의
 

글
 

(기여자) 기재
 

동의서



제1 저자

•
 

제1저자
 

2명
 

이상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회의
 

정책에
 

달려
 

있으므로
 

편집인의
 

결정하면
 

충분하
 다. 제1저자

 
2명이

 
연구의

 
준비, 진행, 논문작성, 투고에

 
이르는

 
일

 련의
 

과정에서, 저자됨의
 

요건을
 

갖추고, 그
 

논문의
 

공저자들과
 

협의
 하여

 
정하면

 
된다. 학술지에

 
따라서

 
편집정책으로

 
제1저자를

 
1명으

 로만
 

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

(예) JKMS accepts notice of equal contribution for the 
first author when the study was clearly performed by 
co-first authors.



책임
 

저자

•

 
현재

 
몇몇

 
학술지는

 
이

 
연구

 
시작부터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는 한 명 혹은 복수의 책임저자(guarantor)를

 
지정하기를

 
요구한

 다

•

 
책임저자

 
2인

 
이상이

 
가능한가? 

편집인이

 
정한다. 국제적인

 
추세는

 
책임저자

 
수를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많은

 
국내외

 
학술지도

 
그런

 
정책을

 
따른다. 그러나

 
학술지에

 
따라

 
2인

 
이

 상인

 
경우를

 
인정하는

 
예도

 
있으므로

 
편집인이

 
정하면

 
충분하다

(예) JKMS does not allow multiple corresponding authors for one article 
even when it is reporting on a multicenter study. Only one author 
should correspond with the editorial office and readers for one 
article



저자의
 

소속
 

표기

•
 

작성 후 소속 변경

•
 

저자리스트에
 

오리지날
 

연구팀
 으로

 
기재*

–
 

*현
 

소속
 

(Current 
affiliation)

 
기재

(더 좋은 정보 제공임)

•
 

저자리스트에
 

현재
 

소속으로
 기재

•
 

학회의
 

policy로

•
 

2가지
 

소속인
 

경우

•
 

저자리스트에
 

오리지날
 

연구팀
 으로

 
기재*

–
 

*현
 

소속
 

(Current 
affiliation)

 
기재

(위원회
 

보고, 각자
 

소속기재) 

•
 

저자리스트에서
 

어깨번호로
 

2
 가지

 
소속

 
기재

(저자의
 

현
 

위치를
 

제공)
•

 
학회의

 
policy로



Group Author

•
 

Group명 foot note 에 저자명 기입 가능

•
 

출처: Council of Science Editor의
 

CSE Recommendations for 
Group-Author Articles in Scientific Journals and Bibliometric 
Databases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Journals and publishers 

should distinguish named individual authors from other group 
members. If they are identified, journals should list other non-

 author group members in the acknowledgments section









이해
 

관계(conflict of Interest)



•
 

정의
–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저자, 편집인, 전문가심사

 자, 출판인
 

등)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
 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유형
–

 
이해관계

 
유형과

 
형성여건

–
 

재정적인
 

관계
 

(financial relationship) 

–
 

사적인
 

관계
 

(personal relationship)  

–
 

연구경쟁
 

(academic competition) 

–
 

지적인
 

관심사
 

(intellectual passion)



제59차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구

 연발표
•

 

이해관계

 

선언

•

 

홍길동, 김진규, 김승호, 김희갑

 (저자

 

전부)은

 

본

 

발표

 

내용에서

 

다음

 과

 

같은

 

이해관계의

 

내용이

 

있음을

 

밝

 힙니다. (사람이나

 

기관의

 

재정적

 

관계,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

 

관계, 지적

 

관심

 사에서

 

특별히

 

선언해야

 

할

 

내용을

 

구

 체적으로

 

기술한다)

•

 

Disclosure Statements
•

 

Hong GD, Kim JK, Kim SH, and Kim 
HK have no relevant financial 
relationships to disclose or conflicts 
of interest to solve.



ICMJE uniform disclosure form 
for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2010)

www.icmje.org



한글판: 의편협에서

 
공개

 
중

 
(권장)



중복출판
 

(이중게재)



이중게재(중복출판): 용어

•
 

Double publication              이중게재
•

 
Double submission              이중투고

•
 

Duplicate publication           이중게재
•

 
Redundant publication        중복게재

•
 

Overlapping publication       겹치기
 

출판
•

 
Salami publication               살라미

 
출판

 
(논문

 
쪼개기)

•
 

Imalas publication               논문덧붙이기
•

 
Fragmented publication       분절출판

•
 

Multiple publication             다중
 

게재
•

 
Secondary publication         이차게재

•
 

Disaggregation                   분해



여러
 

가지
 

정의
•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substantial) 겹치는

 
내용

 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
 

둘 이상의 출판물이 완전한 인용 처리 없이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을

 
공유한

 
것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

•
 

두 개 이상의 원고가 저자, 자료원을
 

공유하고, 원고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이거나, 두

 
원고를

 
쉽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경우
-Arch Pediatr Adolesc Med. 2004-



이중출판
 

criteria

•
 

가설이 유사
•

 
표본

 
수가

 
유사

•
 

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
•

 
결과가 유사

•
 

최소한
 

1 명의
 

저자는
 

동일
•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음

Cho

 

BK

 

et al. Ann Thorac Surg 2000;69:663



Mojon-Azzi SM et al. Ophthalmology. 2004;111:863-866

항목 설명

1) 유사한

 

가설 가설

 

중

 

인구집단

 

관련, 독립, 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

2) 유사한

 

표본

 

수 연구

 

재료, 실험동물, 대상자의

 

90% 이상이

 

동일

3)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방법 자료

 

수집, 분석, 제시

 

방법이

 

같거나

 

거의

 

같음

4) 유사한

 

결과 결과가

 

양이나

 

질

 

측면에서

 

거의

 

동일

5)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6) 새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지식이

 

거의

 

추가되지

 

않은

 

경우

Six criteria of duplicate publication defined 
by Mojon-Azzi et al.



중복출판의
 

유형

•
 

복제(copy): 두
 

논문간에
 

표본도
 

같고
 

결과(outcome)도
 

같
 

은 것

•
 

분할(salami): 표본은
 

같지만
 

다른
 

결과(outcome)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 분절(fragmantation)

•
 

덧붙이기(imalas):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형태. 분해(desegregation)

•
 

표본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



의편협
 

중복출판사례집의
 

중복출판
 

유형
 

분류

•

 

1. 복사(copy)
•

 

1-1.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사(complete copy with different language) 
•

 

1-2. 언어가

 

같은

 

완벽한

 

복사(complete copy with same language)
•

 

1-3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copy with some modification with different language)
•

 

1-4. 같은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copy with some modification with same language)
•

•

 

2. 분절

 

출판(salami)
•

 

2-1. 대상을

 

분할한

 

분절

 

출판(salmi with divided sample number)
•

 

2-2. 가설이

 

다른

 

분절출판

 

(salami with different hypothesis)
•

•

 

3.  덧붙이기

 

출판(imalas)
•

 

3-1 대상

 

또는

 

관찰

 

기간을

 

늘인

 

덧붙이기출판(imalas publication with extended sample number  or 
extended study periods)

•

 

3-2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with added hypothesis)
•

 

3-3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with extended sample number or extended 
study periods, and added hypothesis)

•

•

 

4 기타

 

(Others)
•

 

4-1 거꾸로

 

덧붙이기(reverse imalas)
•

 

4-2 기타

 

분류(not classified as above)



1.
 

복제(copy)

1-1.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제(complete copy with different language)

사례

 
1. 다제내성

 
대장균

 
감염설사환자에서

 
삼차

 
항생제

 
치료

 
효과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낸

 
내용은

 
2006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다제내

 성

 
대장균

 
감염설사환자에서

 
삼차

 
항생제

 
치료

 
효과를

 
본

 
것으로

 
총

 
57명

 가운데

 
56명이

 
효과가

 
있었고, 두

 
명은

 
원래

 
걸렸던

 
것과

 
다른

 
균으로

 
재

 감염되었다.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영문논문은

 
2006년

 
2월부터

 
2006년

 
11

 월까지

 
같은

 
대상으로

 
관찰하였지만

 
대상

 
수가

 
59명으로

 
늘었다. 나중에

 2명은

 
추후

 
조사가

 
되지

 
않은

 
탈락자로

 
결국

 
57명만

 
관찰하였는데

 
결과는

 국문논문과

 
똑같았다. 

예 들



항목 내용 판정

저자와

 

소속 첫 논문 3인, 두 번째 논문 5인 중 2인이

 

동일하며

 

국문논문

 

저자

 1인은

 

영문논문에서

 

사라지고

 

영문논문에는

 

새로

 

국내

 

2인 외국

 저자

 

1인을

 

포함함, 책임저자

 

동일

　인 이상 저자

 공유함

가설 다제내성

 

대장균

 

설사환자에서

 

삼차

 

항생제

 

투약하면

 

예후가

 

좋다

 는 가설 동일

동일

대상 국문논문에서

 

다제내성

 

환자

 

57명, 영문논문에서는

 

59명이나

 

2명

 탈락하여

 

결과에서는

 

동일

동일

연구방법 국문

 

및

 

영문

 

모두

 

환자

 

추후

 

조사한

 

것으로

 

같음 동일

결과 영문논문에서는

 

2명이

 

중도

 

탈락한

 

것을

 

기술한

 

것이

 

다르고

 

나머

 지 결과 동일

동일

새 정보 없음 동일

구성

 
요소

 
별

 
판정



항목 내용

발표

 

학술지

 

관련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2007년

 

6월 투고, 해외

 

학술지에

 

영문으로

 

2008년

 

1월 투고, 국

 내학술지

 

인용

 

없음

표 국문논문

 

표

 

3개, 영문논문

 

표

 

3개. 영문논문에서는

 

중도

 

탈락한

 

2인의

 

자료

 

추가하였으

 나

 

나머지

 

다

 

똑같음

그림 없음

참고문헌 영문논문에서

 

국문논문

 

인용하지

 

않음

연구비

 

기술 둘 다 없음

항목 내용

중복출판 동일한

 

연구진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가설, 대상, 방법, 결과가

 

동일. 중복출판

 

가능성

 을

 

저자가

 

고려하여

 

국문논문을

 

인용하지

 

않음. 외국인

 

저자는

 

단지

 

영문을

 

교열하고

 

문

 장

 

다듬어

 

주면서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유형: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제

다른

 

윤리문제 저자됨: 영문논문에서

 

2인

 

삭제됨으로

 

유령저자

 

의심. 3인이

 

추가되었으나

 

외국인

 

저자는

 영문교열 봐 준 것으로 추정, 국문저자

 

2인은

 

선물저자

 

의심

추가사항

해설



2. 분절출판(divided, fragmentation or, salami publication)

2-1. 대상을

 
분할한

 
분절출판(salmi publication with divided sample number) 

사례

 
14. 뇌출혈과

 
비출혈

 
뇌졸중

 
환자의

 
MRI 소견

홍길동을

 
책임저자로

 
한

 
8명은

 
‘임상양상에

 
따른

 
뇌졸중의

 
MRI 소견: 뇌출혈

 과

 
비출혈환자의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제1저자

 는

 
전공의였다. 연구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로

 
총

 
5년간이었고, 

대상

 
환자의

 
수는

 
210명이었다. 이들

 
중

 
뇌출혈환자가

 
80명, 비출혈환자가

 130명이었으며, 출혈

 
부위와

 
뇌경색

 
부위

 
등

 
MRI 소견

 
분석하였다. 같은

 
시기

 에

 
홍길동을

 
책임저자로

 
총

 
10명은

 
‘뇌출혈을

 
동반한

 
뇌졸중의

 
MRI 소견: 뇌

 실질내출혈과

 
거미막밑출혈환자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같은

 
국내학술지에

 
발

 표하였다. 제1저자는

 
다른

 
전공의였다. 연구기간은

 
동일하였고, 대상

 
환자의

 수는

 
210명

 
중

 
뇌출혈환자

 
80명이었고

 
출혈

 
부위와

 
정도

 
등에

 
대한

 
세부

 
분석

 이

 
포함되었다.



항목 내용 판정

저자와

 

소속 두

 

번째

 

논문에서

 

2인

 

추가 저자

 

대부분이

 

공통

가설 첫

 

논문은

 

뇌출혈

 

유무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MRI 

소견

 

분석이고, 두

 

번째

 

논문은

 

출혈환자

 

중

 

뇌실질

 내

 

출혈군과

 

뇌실

 

내

 

출혈군으로

 

나누어

 

분석

다름

대상 연구기간과

 

전체

 

대상은

 

같으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들

 

중

 

뇌출혈이

 

있는

 

환자만을

 

추출하여

 

분석

다름

연구방법 동일 동일

결과 두

 

번째

 

논문의

 

분석

 

내용이

 

첫

 

논문에

 

포함되어

 

있

 으나

 

두

 

번째

 

논문에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

일부

 

중복, 일부

 

추가

새 정보 거의

 

없음

구성

 
요소

 
별

 
판정



항목 내용

발표

 

학술지

 

관련 한

 

학술지에

 

대상을

 

쪼개어

 

중복

 

투고. 두

 

번째

 

논문에서

 

앞의

 

논문

 

인용

 

없음

표 첫

 

논문

 

2개, 두

 

번째

 

논문

 

2개임. 내용

 

다름

그림 그림

 

내용

 

모두

 

다름

참고문헌 첫

 

논문

 

15개, 둘째

 

논문

 

16개

 

임. 이

 

중

 

10개는

 

중복

연구비

 

기술 모두

 

없음

중복출판 모집단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한

 

개의

 

논문을

 

작성하고, 한

 

집단을

 

다시

 

두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두

 

번째

 

논문

 

작성. 두

 

번째

 

논문에서

 

외과분야

 공저자

 

2인이

 

추가되어

 

출혈환자

 

중

 

일부에게

 

수술

 

치료가

 

시행된

 

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유형: 대상을

 

분할한

 

분절출판

다른

 

윤리문제 없음

추가사항

해설



선취권

•
 

<중복출판에서
 

선취권
 

문제>에
 

관한
 

의편
 협의

 
견해

 
(2015년)

-
 

2009년
 

발표된
 

COPE 논문취소
 

가이드라인에서
 는

 
동시에

 
투고되어

 
중복출판이

 
확인된

 
논문의

 취소우선권은
 

출판이
 

결정된
 

날이나
 

저자가
 

저
 작권

 
양도를

 
서명한

 
날을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복출판의
 

처리

•
 

발견
•

 
판정
–

 
중복출판의

 
정도

•
 

경미한
 

중복
 

: 일부
 

중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
 한

 
것(예

 
: 하위

 
집단(subgoup), 추적관찰

 
기간

 
연

 장 등)
•

 
중대한

 
중복

 
: 중복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 전부, 일부
 

자료가
 

동일, 제목, 저자
 

순서
 

변경, 과
 거

 
논문

 
인용

 
하지

 
않는

 
등

 
저자가

 
중복게재를

 
숨

 기려
 

한
 

증거가
 

있음) 
•

 
추후조치

•
 

예방





이차
 

게재



이차
 

게재(secondary publication): 허용
•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은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

•

 

2)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선취권(先取權, priority)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일

 차출판과

 

이차출판

 

사이에(양쪽

 

편집인이

 

타협하여

 

양해하지

 

않는

 

한) 최소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

 

3) 이차출판을

 

하는

 

학술지는

 

원전

 

학술지와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약판

 

(縮約版, abbreviated version)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

 

4) 이차출판한

 

논문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

 

5) 이차출판한

 

논문의

 

표제지

 

(title page)의

 

각주

 

(脚註, footnote)에 이 논문 전부 혹

 은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 상호심사자, 색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원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주의

 

예문: "이

 

논문은

 

[학술지명, 자세한

 

서지사항

 자료]에

 

일차

 

발표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이차출판

 

승인비용은

 

무료이다. 

•

 

6) 이차출판

 

논문

 

제목에

 

그

 

것이

 

이차출판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미국국립

 의학도서관은

 

번역본이

 

이차출판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원

 

논문이

 

학술지에

 

출간되

 어

 

메드라인(MEDLINE)에

 

색인되어

 

있었을

 

때

 

번역본을

 

다시

 

등재하지않는다.

허용

 
(단

 
2 잡지간에

 
양해가

 
있어야

 
됨)



표절



표절
•

 
정의: 
–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아주

 
경미한

 
인용

 
실수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

 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다양한
 

스텍트럼이
 

존재

•
 

대상
–

 
아이디어와

 
논문

•
 

문장
 

표절
–

 
다른

 
사람의

 
결과물, 문장

 
등을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하면서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



•
 

인용과
 

표절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인용할

 

때

 
는

 

적절한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

 
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verbatim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

 
용하면서

 

뜻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

 
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바꿔

 

쓰

 
기(paraphrasing)

–

 

다른

 

사람이

 

작성만

 

문서의

 

일부를

 

사

 
용하면서

 

그

 

내용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요약(summarizing)
–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

 
(common knowledge)’인

 

경우는

 

인

 
용을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표절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편협

 

가이드라인:2013

•
 

텍스트
 

표절

–

 

복제

 

(verbatim plagiarism: 
coping)

–

 

짜집기

 

표절

 

(mosaic plagiarism)

 (summarizing)
–

 

말

 

바꾸어

 

쓰기

 

표절

 (Inappropriate 
paraphrasing/summarizing)

–

 

잘못된

 

전문인용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과편협

 
매뉴얼



표절에
 

대한
 

처리
 

과정
•

 

발견
–

 

학계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표절을

 

발견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
–

 

일부

 

소프트웨어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내의

 

동일한

 

어휘를

 

발견할

 

수

 

있다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Crosscheck과

 

eTBLAST가

 

있다. Crosscheck는

 

CrossRef에서

 

운영하

 
는

 

대표적인

 

표절

 

적발

 

프로그램으로

 

iThenticate software가

 

CrossRef에

 

있는

 

논문을

 

검색

 
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며

 

프로그램이

 

전체

 

내용을

 

비교

 

단위인

 

"fingerprint"로

 

만들어서

 

시행

 
한다. 

•

 

판정
–

 

판정의

 

주체는

 

개별

 

학회의

 

간행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윤리위원

 
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

 

학회에서

 

표절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편협

 

연구출판윤리위

 
원회에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

 

판정

 

주체는

 

아래와

 

같이

 

표절의

 

정도에

 

대해

 

판단

 

할

 

수

 

있다.

–

 

경미한

 

표절

 

: 일부

 

표절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 짧은

 

구절을

 

복사한

 

정도의

 

표절

 
, 자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

 

등) 
–

 

중대한

 

표절

 

: 표절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시한

 

경우) 

•

 

추후

 

조치





CrossCheck 보고서의
 

예

iThenticate 이용자
 

메뉴엘
: 의편협 발표 자료 참조



•
 

CrossCheck는
 

CrossRef의
 

대표적인
 

표절
 

스크리닝
 

서비
 스로서

 
의편협에서는KoreaMed Synapse에

 
참여하고

 
있

 는
 

모든
 

학술지들에게
 

기본으로
 

제공된다. 

•
 

CrossCheck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자료를

 
찾아

 
주기는

 
하지만

 
CrossCheck 만으

 로는
 

표절을
 

찾아내지
 

못한다. 

•
 

보고서를
 

분석하여
 

연구출판윤리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편집인

 
혹은

 
편집위원회의

 
몫이다



김정호: Cross-check사용

 

예. 의편협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12년

 

2월

 

16일)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표절
 

관련
 

이슈

•
 

표절과
 

지적재산권

•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용
 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간

 주하지
 

않는다. 반면
 

저작물의
 

표절이나
 

자기-표절은
 

일부
 

저작권법
 을

 
위반한

 
것이다. 이때

 
저작권

 
해석은

 
출판된

 
것에

 
국한되지

 
않으

 며, 연구제안서같이
 

출판되지
 

않은
 

것도
 

저작권이
 

발효된
 

것으로
 

간
 주한다

•
 

적절한
 

인용과
 

따옴표의
 

사용으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법을

 
위반할

 
수

 있다. 



•
 

문장
 

재사용
 

(자기표절)

•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이미
 

쓴
 

문장
 이나

 
데이터를

 
새로운

 
글을

 
쓰면서

 
그것이

 
이미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하지만
 

이
 

용어는
 

이중게재부터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까지
 

넒
 은

 
부분에

 
대한

 
지칭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최근
 

Lancet에서는
 

자기표절대신에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이

 
연구출판윤리

 
위반인지

 
여부는

 
재사용

 정도와
 

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출판윤리
 

위반자의
 

일반적인
 

처리

•

 
단순히

 
원칙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경우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설명서한

 을

 
발송. 

•

 
꾸짖음

 
(reprimand)의

 
편지와

 
함께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 

•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

 
중복출판

 
(redundent publication)이나

 
표절

 
(plagiarism)에

 
대한

 
공지의

 
글

 발간. 

•

 
부정행위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발간. 

•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원고

 투고의

 
금지. 

•

 
해당

 
논문을

 
학술지로부터

 
공식적

 
철회

 
(withdrawal) 혹은

 
취소

 
(retraction)

 와 함께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General Medical Council이나

 유사

 
기관에

 
보고.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취소, 자진철회

•
 

Retraction(취소): 논문을
 

취소하는
 

행위(논문취
 

소, retraction), 논문취소의
 

대상이
 

된
 

논문(취소
 

대상논문, retracted article), 논문취소를
 

알리는
 

논문(취소논문, retracting article)을
 

모두
 

일컫는
 

명사형
 

용어

•
 

자진철회(withdraw): 논문
 

투고
 

후
 

학술지의
 

발
 

행 전에 저자가
 

투고논문을
 

철회하는
 

것



위반
 

논문의
 

처리(Retraction)



Retraction 레코드

 
처리

 
흐름도



Sample Correspondence for an Editorial Office 
by Council of Science Editors

•
 

The CSE Editorial Policy Committee, in collaboration with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as developed 
sample correspondence that relates to specific situations that 
journal editors may face. These drafts are suggestions that we 
hope you will find useful. Feel free to copy and modify them 
to fit your own needs. We will be adding to this list 
throughout the year. Please send comments to 
CSE@councilscienceeditors.org.

•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resource-
 library/editorial-policies/sample-correspondence-

 for-an-editorial-office/



•

 

•Manuscript Overlap (before publication)
•

 

•Manuscript Overlap (after publication)
•

 

•Figure Duplication
•

 

•Request for Original Data
•

 

•Request for a Revised Figure
•

 

•Addition or Deletion of Author before Publication
•

 

•Addition or Deletion of Author after Publication
•

 

•Authorship Dispute
•

 

•Undisclosed Conflicts of Interest
•

 

•Clinical Trial Not Registered
•

 

•Request to Comply with RCT Reporting Guidelines
•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Human/Animal Research Protections
•

 

•Reviewer Breach of Confidentiality
•

 

•Manuscript on Hold Pending Further Investigation
•

 

•Rejection of Manuscript after Journal Investigation
•

 

•Response When Editor Remains Concerned after Author Responses
•

 

•Response When Authors Have Responded Satisfactorily to Initial Concerns
•

 

•To Other Journal re: Duplicate Publication
•

 

•Response to Allegation (General)
•

 

•Request for Investigation by Author’s Institution
•

 

•Request for Funding Agency Investigation
•

 

•Response to Complaint about Reviewer
•

 

•Request for Investigation by Reviewer’s Institution



Database 상에서의
 

최신
 

경향



Open access, 표와
 

그림
 

인용
•

 
Open access (OA)

 
is the practice of providing unrestricted access via the 

Internet to peer-reviewed scholarly journal articles. 
•

 
A Creative Commons license is one of several public copyright licenses 

that allow the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
 

Open Access:

1. Creative Commons license Non-Commercial license (NC)
1) 비영리학술지

 
(예; 학회지): 허락없이

 
사용

 
가능, 출처는

 
기재

 
(마크: OA-nc) 

2) 영리회사에서

 
발행(예: Elsievier): 허락받아야

 
함. 사용료

 
지불요구하면

지불해야
2.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출처만

 
밝히면

 
됨, 상업용, 비상업용

 
구분

 
없이

 
허락

 
필요

 
없음



라이선스

저작자표시

 
CC BY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올바르게

 

밝히기만

 

하면 사람들이

 

해당

 

저작물을 심지어
상업적으로도

 

배포, 리믹스, 변경,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CC 라이선스

 

중

 

가장

 

허용

 

범위가

 

넓은

 

라이선스입니다. 
저작물이

 

최대한

 

유통되고

 

이용되기를

 

바라는

 

경우에

 

추천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올바르게

 

밝히고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리믹스하거나

 

변경, 재가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종종

 

'카피레프트(Copyleft)'라

 

불리는

 

자유이용라이선스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비교되곤

 

합니다. 원저작물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모든

 

새로운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가

 

적용되며, 따라서

 

2
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역시

 

상업적

 

이용이

 

허락됩니다. 이 라이선스는

 

위키피디아에서 사용되는

 

라이선스로, 위키피디아

 

및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한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활용

 

편집해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에

 

추천합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물이

 

수정 및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는
한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의

 

재배포를

 

모두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이

 

라이선스는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리믹스, 변경,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해야하며

 

마찬가지로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2차적

 

저작물에도

 

반드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이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밝히고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한, 
저작물을

 

비상업적

 

용도로

 

리믹스, 변경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이

 

라이선스는

 

6개

 

CC 라이선스

 

중

 

가장

 

제한이

 

많은

 

라이선스입니다. 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하는

 

것만 허용되며, 
어떠한

 

변경도

 

가할

 

수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lang=ko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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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나 그림의 허가

•
 

학술지나
 

단행본이
 

상업출판사에
 

나온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
 야 하고 대개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http://www.copyright.com/에
 

가서
 

받는다
•

 
Creative commons license non-commercial 인 경우 우리 나라 학

 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가
 

비영리
 

목적일
 

때는
 

허가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

 
학술지

 
논문

 
표라도

 
Elsevier 에서

 
출판하는

 
것과

 
같이

 
영

 리
 

목적
 

학술지에서
 

사용하겠다면
 

허락을
 

우리
 

학술지
 

발행인에게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는
 

아직
 

CCC 같은
 

것이
 

없어서
 

향후
 

만들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 DOI, CrossRef

•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

 

to uniquely identify an object such as an electronic document
–

 

(예) J Korean Med Sci. 2014 Feb;29(2):172-175. English.

 Published online 2014 Jan 28.

 

http://dx.doi.org/10.3346/jkms.2014.29.2.172

•
 

CrossRef
–

 

CrossRef is an association of scholarly publishers that develops shared

 

 
infrastructure to support more effective scholarly communications. 

http://en.wikipedia.org/wiki/Electronic_document
http://dx.doi.org/10.3346/jkms.2014.29.2.172


참고: CrossMark  

•
 

What happens when the record of scholarly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s, books, proceedings or other 
documents changes? As careful as authors, reviewers, and 
publishers are in the publication process, corrections, 
updates, errata, and even retractions and withdrawals are 
sometimes necessary. But how can researchers find out 
about these important changes?

•
 

The CrossMark identification service from CrossRef sends a 
signal to researchers that publishers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eir scholarly content. 

•
 

It gives scholars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verify that 
they are using the most recent and reliable versions of a 
document. Readers simply click on the CrossMark logos on 
PDF or HTML documents, and a status box tells them if the 
document is current or if updates are available.

http://www.crossr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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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RCID

•
 

ORCID provides a persistent digital identifier that distinguishes 
you from every other researcher and, through integration in 
key research workflows such as manuscript and grant 
submission, supports automated linkages between you and 
your professional activities ensuring that your work is 
recogniz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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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IRB 관련
 

출판윤리
 

Q/A

Q1.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와

 

논문은?

A1: IRB는

 

의학연구가

 

환자나

 

일반인

 

등의

 

연구대상자의

 

안전, 복지, 권리를

 

침해하는지

 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해서

 

연구를

 

하도록

 

승인하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가

 

필요하다. 사람

 

대상

 

연구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로서

 

임상시험(clinical trial)로

 

대표될

 수

 

있는

 

실험적

 

연구(experimental study)는

 

반드시

 

IRB 승인이

 

필요하다. 
(2)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신체검진과

 

같이

 

연구대상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료를

 

모으는

 

관찰연구도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직접

 

연구대상자를

 

접촉하지

 

만나지

 

않더라도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연구는

 

IRB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체유래물연구”는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

 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하며, 인체유래물

 

연구는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

 
Q2. IRB 심의

 
면제

 
사유가

 
되는

 
연구와

 
논문은?

•

 
A2: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따라야

 
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

 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IRB 심의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식

 별정보를

 
수집•기록하는

 
연구는

 
IRB 심의가

 
면제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연구의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연구의

 
범주별로

 IRB 심의

 
면제되는

 
조건이

 
있다. 

•

 
(1) 실험적

 
연구에서

 
IRB면제가

 
되는

 
경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⓵

 
약물

 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⓶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⓷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

 구

 
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

 는

 
연구는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약사법

 
시행규칙」의

 
취약한

 
환

 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의

 
심

 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2) 상호작용을

 

통한

 

관찰연구에서

 

IRB면제가

 

되는

 

경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

 
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

 
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는

 
IRB심의가

 

면제된다.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한다면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

 
약사법

 

시행규칙」의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대상

 

연구는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개인정보

 

이용

 

연구에서

 

IRB면제가

 

되는

 

경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

 
하는

 

연구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기존의

 

자료나

 

문서”는

 

연구

 

시

 
점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로서

 

이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바로

 
위에

 

기술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관찰

 

연구”처럼

 

“민감정보수집”과

 

“취약한

 

피험자”에

 

대

 
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의무기록정보, 유전정보를

 

이용하고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더라

 
도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IRB 심의면제가

 

된다. 예를

 

들어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와

 

같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모아져

 

있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

 
록하지

 

않는다면,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IRB 심의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구대

 
상자에

 

대한

 

동의

 

취득이

 

면제된다. 
(4) 인체유래물연구에서

 

IRB면제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⓵

 

통상적인

 
교육

 

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나

 

⓶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

 
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는

 

IRB면제가

 

가능하다. 역시

 

연

 
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로서

 

⓵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

 
유래물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

 

⓶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

 
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⓷

 

인

 
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

 
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⓸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

 
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

 
계가

 

없는

 

연구(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인

 

경우에는

 

IRB 심의면제가

 

된다. 



•

 

Q3. 논문제출시, IBR 사유가

 

기재되어야하는

 

것은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

 

A3: 의학계의

 

전문가적인

 

자율규제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의

 

「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

 

밝히고

 

있듯이

 

1975년

 

이래

 

「헬싱키선언」의

 

준수를

 
밝혀야

 

하므로

 

실제로는

 

1975년부터

 

IRB사유가

 

기재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국내의

 

법규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임상시험관리기준」이

 

발효된

 

2001년부터, 그

 

외의

 

사람

 
대상연구는

 

전면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3년

 

2월

 

2일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

 

Q4. 잡지의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에

 

IRB에

 

대한

 

기재가

 

없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접수

 

단계에

 
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A4: 저자에게

 

IRB 승인서

 

사본, 또는

 

IRB 번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특히

 

사람대

 
상연구에서

 

위험이

 

큰

 

임상시험의

 

경우나, 취약한

 

피험자들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IRB 승인을

 
확인하는

 

것이

 

편집인의

 

임무이다.

•

 

Q5.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IRB에

 

관한

 

기재가

 

없는

 

논문에

 

대해서

 

IRB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편집인의

 

사후

 

처리

 

방법(징계?)과

 

출판윤리와의

 

관계는? 
•

 

A5: IRB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경우나, 실제로

 

IRB에

 

심의

 

신청한

 

내용과

 
논문에서

 

기술한

 

연구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가

 

크다. 개별

 

학술지의

 

방침에

 

따라, 
그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인은

 

저자에게

 

경고, 일정기간

 

투고

 

금지

 

등의

 

조치부터

 

연구대

 
상자에

 

대한

 

위해가

 

많은

 

연구일

 

경우에는

 

논문의

 

철회나

 

기관장에게

 

통고

 

등의

 

중징계도

 

고려될

 
수

 

있다. IRB 승인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는

 

논문인데

 

후에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

 
지면, 개별

 

학술지의

 

방침에

 

따라, 그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인은

 

저자에게

 

경고, 일정기간

 
투고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만일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논문의

 

철회나

 

기관

 
장에게

 

통고

 

등의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다. 후향적인

 

의무기록연구처럼

 

위험이

 

크지

 

않을

 

경우

 
에는

 

편집인의

 

주의

 

촉구

 

또는

 

경고

 

서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단, 같은

 

저자가

 

반복해서

 

IRB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징계의

 

조치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후처리

 

방침은

 

개

 
별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Q6. 기타

 
IRB와

 
관련된

 
출판윤리에서

 
중요한

 
점은?

•

 
A6:

 
IRB 승인

 
못지않게

 
연구대상자의

 
동의

 
취득이

 
중요하다. 임상시험

 
등

 실험적

 
연구나

 
위험이

 
큰

 
연구,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유전

 정보, 가계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특히

 
동의

 취득

 
여부가

 
IRB 승인

 
여부와

 
함께

 
논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저자나

 편집인

 
모두

 
인간

 
대상

 
의학

 
연구가

 
국제적인

 
윤리

 
지침인

 
「헬싱키

 
선언」과

 국내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지켰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대한의학회
 

의학논문의
 

출판윤리준수
 선언

 
(2009)

대한의학회는
 

국가
 

발전과
 

세계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
 

‘의학
 

발전’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의학연구,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의료

 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가
 치관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의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는
 

의학
 

논문의
 

발표에
 

있
 어, 출판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하, 의편협)는
 

2008년
 

1월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어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규정『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한다. 

•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가지므로

 

이중

 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3.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

 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4.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

 리

 

위반자로

 

낙인

 

될

 

수

 

있으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 

•

 

5. 이중게재의

 

멍에를

 

면하기

 

위해,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6. 현

 

시점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연구출판윤리
 

위반방지대책

1)

 

연구자나

 

편집인

 

또는

 

연구기관

 

모두

 

연구

 

부정행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을
통하여

 

심각성을

 

교육한다. 
2) 학술지나

 

관련기관에서는

 

모든

 

연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를

 

게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

 

행해지는

 

제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그리고

 

국가나

 

정부

 

부서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윤리

 

위반을

 

검출하고

 

판정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예방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A

•
 

학위논문: 논문출판가능, 권장
•

 
초록, proceeding: 논문이 아님, 추후 출판가능

•
 

일부
 

같은
 

대상, 다른
 

주제발표: 가능
•

 
대규모과제

 
결과

 
보고: 편집인이

 
결정

•
 

선취권



•
 

의편협
 

홈페이지의
–

 
의폅협

 
발행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2판)> 

–
 

의편협
 

발행
 

<중복출판
 

사례집> 
–

 
의편협

 
발행

 
<QA 사례집>

–
 

ICMJE 발행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 2010년판)>

 
(한글번역본)

–
 

ICMJE 발행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Aug, 2013)

–
 

영국
 

COPE 가이드라인
 

(한글번역본)
–

 
영국

 
COPE의

 
flow chart (한글번역본)

–
 

Council of Science Editors

Key References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Web site인

 
www.kamje.or.kr

 
에 등재되어 있음

http://www.kamj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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